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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평범한 날이지만 특별한 날이다. 
 한 달 전쯤, 난 20년 가까이 꿈꿔왔던 교사의 길을 포기했다.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말이다. 남들 눈에는 ‘공부’자체가 힘들어서 그만 둔 것처
럼 보일 뿐, 사정을 들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힘들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웠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활....그나마 모교에서 했던 
공익 근무요원 생활이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긴 했을 정도니...(물론 나름의 고충도 있었
지만..) 나의 고민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스스로 끙끙거리다보니 엄청
나게 힘들었던 것 같다. 그 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다.
 단순하긴 했다. 임용고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나에겐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
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단순하지 않다’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힘들고 외로웠다
 남들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다. 장남이고 장손이고 착한 아들이었고 
착한 친구, 착한 형이었다. 아니 그러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 자신을 억지로 부여잡고 끌고 가
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교사란 직업.....분명 처음에는 너무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나도 모
르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었던 거 같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꿈을 포기한 
놈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새로운 길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억지로 내 
자신의 멱살을 부여잡고 끌고 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차츰 변해가고 있다. 
 한 달이 좀 넘도록 받고 있는 심리치료를 오늘도 다녀왔다. 날이 갈수록 편해진다. 내 자신
을 알아가는 거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다. 내 자신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
다.
 그전과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래서 내일 부산으로 떠난다. 
물론 아는 동생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혼자 어디 간다는 거....몇 년 동안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다.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변
할 것이다. 이번 여행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부를 그만두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받고 변하기 위한 새로운 기점을 만들기 위
해 떠나는 여행....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이다.


